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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보수와 진보 언론의 의제를 확인하고, 각 언론이 정치성향이 같은 수용자
에 미치는 정파적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의 코로나19 관련 기사 5,286건을 수집했고, 진보-중도-보수 응답자 1,067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어서 본 연구진은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해 의제를 추출하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의제 중요도 인식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언론 의제로는 감염, 백신, 경제위기 등 15개 토픽이 나타났으며, 보수와 진
보 언론 사이에 주요 의제의 차이가 드러났다. 한편, 보수 언론은 보수 응답자는 물론 진보 응답자에게도 의제
설정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진보 언론은 진보 응답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
링과 설문조사를 결합해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여, 의제설정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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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genda of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in reporting COVID-19, and 
observed the effects of each media's partisan agenda-setting on the public with the same political 
orientation. To this end, researchers collected 5,286 articles on COVID-19 from five newspapers,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of 1,067 respondents. Next, the researchers extracted main agenda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newspapers’ agenda and survey respondents' 
agenda. As results, 15 topics such as infection, vaccine, and economic crisis appeared as the media 
agenda, and the difference in major agenda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was found. On the 
other hand, the conservative media exerted an agenda-setting influence not only on the conservatives 
but also on the liberals, but the liberal media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iberal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ethodological expansion of agenda-setting research by introducing a new 
way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agenda-setting by combining topic modeling 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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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9년 12월 출현한 코로나19가 방역과 백신 접종
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예
상 밖의 재난 상황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 교육, 복지, 
외교, 문화, 스포츠 전 분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비대면 회의에 익숙해
지고, 공동체의 방역 규범에 적응하며, 빠른 정보의 습
득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언론 
매체와 SNS 등에서 셀 수 없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불
확실한 뉴스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자극적인 표현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표
현은 불필요한 대립을 촉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언론은 감염병 
위험 경고, 정보 전달, 의제설정, 국민 의견 전달의 역할
을 해야 한다[1].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감염병 보
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은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부정확한 보도, 자극적 보도, 
감염자 신원 노출, 혐오 유발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2]. 

특히 코로나19가 건강과 안전 이외에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낸 만큼, 언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의제들을 적
절하게 선택해 전달해야 했다.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의제설정은 국민이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
절하게 행동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3][4].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 4·7 보궐선
거를 치르면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언론의 차별적 의
제설정과 보수-진보 간 진영 갈등은 더욱 심해졌을 것
으로 추측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보도에서 언
론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의제를 다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보수와 진보 언론이 각각 보수와 
진보 수용자에게 의제설정의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 
보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언론의 영향을 ‘정파적 의
제설정’으로 개념화하고, 그 가능성을 추적한 것이다. 
방법론상으로, 언론 의제 도출을 위해 빅데이터 규모의 
기사 수집과 토픽모델링이 실시됐고, 대중 의제 추출을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해 정파적 의
제설정의 가능성을 탐구해 본 데에 있다. 기존 의제설
정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를 통해 
정치와 무관한 이슈도 정파적 언론과 정파적 수용자에
게 갈등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 방법론 측면에서 토픽모델링과 설문조사를 결합해 
의제설정을 검증한 시도도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방법론을 사용해 의제설정 연구가 빅데이터 활
용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염병 보도와 코로나19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안전에 대한 불확실

성을 높여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다[5]. 이 때에는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를 겪기 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6]. 미디
어 의존 이론(media dependency theory)[7]을 적용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자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감염병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은 다양하
게 조명된다. 감염병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자, 감염병 
위험의 프레임 설정자, 감염병 위험 인식의 확산자, 국
민 의견의 전달자 등을 수행해야 한다[1]. 무엇보다 사
람들이 거짓 정보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언
론은 감염병에 대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적이 많다. 
과거 사스(SARS), 에볼라, 메르스 유행 당시에 언론이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공포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 인
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8-10]. 

지금의 코로나19는 오랜 기간 지속하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냈다. 박주현(2020)[3]
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시기를 발생기, 확
산기, 대유행기로 나누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 프레임을 분석했다. 보수 신문은 발생기와 확산기
에 정부-지방자치단체-병원의 대응을 집중 보도하고, 
대유행기에는 정책의 입안과 수용에서 생긴 갈등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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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피해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 
신문은 발생기에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경계하
는 보도에 주력했고, 확산기에는 정책 입안과 수용에서
의 갈등에 집중하고, 대유행기에는 다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경계하는 보도를 했다. 그 밖에도 보수 신문은 
금융, 부동산, 운송 등 경제적 손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집중했지만, 진보 신문은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
와 마스크 대란 등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보도
에 집중했다. 함승경, 김혜정, 김영욱(2021)[4]은 코로
나19와 관련해 5개 시기를 나누고, 언론 보도에 주제 
분석(토픽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했다. 
그 결과, 가장 유행이 심했던 절정 시기에 보수지는 경
제 위기와 정부 대응에 집중한 반면, 진보지는 정부 지
원과 해외 상황을 집중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
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의제가 생성되
지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의제가 부각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비판이 이어지겠지만, 언론이 
주목한 주제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 보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더 나아가 언론이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의
제를 제대로 파악하게 유도하고, 정치 성향에 따른 오
해와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
요하다. 

2. 정파적 의제설정
의제설정(agenda-setting)은 언론 매체가 중요하게 

보도한 의제가 매체 수용자들에게도 중요한 의제로 전
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11]. 반현과 맥콤스(반현ㆍ
McCombs, 2007)[12]에 따르면, 의제설정 이론은 5단
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1단계에서는 선거 보도에 나타
난 의제들을 분석해 언론의 의제가 수용자 의제로 전이
된 것을 검증하는 초기 연구가 나타났다[11]. 2단계 연
구는 의제설정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contingency 
conditions)에 대한 것이었다. 의제에 대한 개인 관련
성(issue obtrusiveness)[13]이나 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14] 등이 조절변인으로 포함됐다. 3단계
에서는 속성 의제설정(attribute agenda-setting)이 
출현했다. 언론이 보도하는 의제뿐 아니라 이를 구성하

는 하위 의제들도 수용자에게 전이됨을 검증한 연구들
이 나타났다[15][16]. 4단계에서는 의제설정의 결과
(consequences of agenda-setting)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의견 강도(strength of opinion)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언론의 의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뉴스 정보원이나 다른 매
체 등에 대한 분석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내에서도 의제설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다. 
반현·최원석·신성혜(2004)[17]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관련 기사를 분석해 각 언론사가 생산하는 속성 
의제가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발견했
다.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슈 속성을 중요하게 생
각하며, 최종적으로 관련 이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었다. 이병혜(2005)[18]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의제설정 효과 차이를 비교했다.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1차 의제설정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2차
(속성) 의제설정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안정윤
과 이종혁(2015)[19]은 언론 매체와 온라인 게시판 내
용을 비교해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언론은 의제설정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는 만큼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 규범을 지켜야 한
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의 의제가 국민 전체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로 형성된다면, 다양한 의견과 조
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언론은 기자의 개인적 가치관, 미디어 조직
의 문화와 관행, 정치·경제 권력과의 이해 관계 등에 따
라 보도 내용에 차이를 만들어낸다[20][21].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도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이다.

정치 성향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다. 특히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언론과 정치 권력 사이에 가까운 관
계가 형성되는 ‘병행(parallelism)’이 나타나기도 한다
[22]. 언론의 정파성은 같은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 정당을 공격하는 보도를 통해 직간접적
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언론사의 가치관이 개입돼 
사안을 해석한 것이 뉴스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은 선거 기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송병권
(2019)[23]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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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각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했다. 보
도 편차는 후보자에 따라 최대 5.2% 차이로 나타났으
며,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됐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 보도는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적 뉴스 소비로 이어진다. ‘정파적 의제설정’
은 보수와 진보 언론의 편향적 의제가 각각 보수와 진
보 수용자에게 중요한 의제로 전이되는 현상을 의미한
다. 수용자가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언론의 의제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뉴스 수용자
가 자신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면 불쾌감
을 느끼므로, 이런 경험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인지부조화 이론 참조)[24]. 이런 경향은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강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보도를 더욱 찾아 읽고, 반대되는 보도를 더욱 멀리해
야 하기 때문이다. 

3. 의제 중요도 인식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라는 심리적 변인이 
있다[14][25]. 정향욕구는 메시지에 대한 관련성
(relevance)과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구성된다
[14]. 따라서 정향욕구는 어떤 의제에 대해 개인이 관련
돼 있고 의제의 결과에 대해 확실한 예측이 어려울 때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족 일부가 감염돼 있으며 
백신 접종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코로나19
는 관련성이 높고 불확실성도 높은 의제이다. 위버
(Weaver, 1977)[14]는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연구
에서 정향욕구가 높은 개인이 미디어 이용도 많이 하는 
것을 밝혀냈다. 

개인 요인 가운데 ‘메시지 주목에 필요한 노력(effort 
required to attend to the message)’도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인터넷 환경에서 뉴
스 수용자의 노출이 관심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선택적
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의제설정이 성공하려면 개인의 특정 정보에 주
목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정보에 관심을 가
지려는 노력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는 정도와도 관련

이 있다[26][27]. 즉,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는 사람일수
록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며, 이 때 언론 의
제를 쉽게 받아들인다. 

이건호, 유찬윤, 맥스웰 맥콤스(2007)[25]는 정향욕
구 및 환경 적응 노력을 관여도(involvement)와 관련
지어 설명한다. 여기에서 관여도는 “생존이나 생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겠다는 자각”으로 정의된다
(416쪽). 인간의 정보 습득 행동은 이처럼 환경에 적응
해야겠다는 자각으로서 관여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 이런 관여를 바탕으로 인간은 필요한 정보와 
관련 맺으려 하는데, 이 관련에 대한 인식이 정향욕구
의 관련성이 된다. 여기에 정보 습득이 환경 적응에 도
움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추가되면, 환경에 적
응하겠다는 관여도가 증가한다.

의제설정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의제에 대한 중요도
가 일반적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응답자의 중요도 인식
은 해당 의제가 자신의 환경 적응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마련이 가장 절실
한 적응 과제인 응답자에게 부동산 의제는 매우 중요하
게 인식될 것이다. 앞서 논의대로 의제 관여도가 높은 
응답자는 언론의 해당 의제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관여도와 중요도 인식의 
밀접한 관련을 전제하면, 의제 중요도 인식이 높은 응
답자가 언론의 의제설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언론
의 의제를 살펴보고, 정치 성향에 따른 정파적 의제설
정의 흔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추가로 의제 중요도 
인식이 의제설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 언론 보도를 코로
나19 관련 의제에 따라 정교하게 비교해야 하며, 설문
조사 응답자들의 의제 중요도 인식도 정치적 성향에 따
라 차별화해 보수-진보 언론의 의제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5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연구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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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는 어떤 의
제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코로나19 관
련 보도 의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3: 코로나19 의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수용
자의 코로나19 의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가? 즉,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언론의 의제설정 효
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4: 코로나19 관련된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
는 언론사와 대중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은 보수 수용자에
게, 진보 언론은 진보 수용자에게 더 강한 의제설정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 코로나19 관련된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
는 수용자의 코로나19 관련 중요도 인식의 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Ⅳ. 연구방법

1. 언론 의제 분석:LDA 토픽모델링 활용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은 

블레이와 그의 동료들(Blei, Ng & Jordan, 2003)[28]
이 최초로 제시한 텍스트 분석 기법 중 하나로 텍스트 
문서 집합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주제 구조들을 확인
하고 설명하는 분석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
터에서 사용된 주제어들의 동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해당 텍스트의 대표적인 주제나 이슈 그룹들을 자동으

로 추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군집화(clustering) 기법
과 달리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할당될 수 있어 보
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다[29]. 

LDA토픽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와 관련
된 국내 언론 뉴스의 토픽을 분석한 기존 연구로 김태
종(2020)[30]은 토픽모델링 분석을 이용해 언론을 통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주요 의제가 형성되고 
있는지 또는 언론보도의 방향성을 파악했다. 위기커뮤
니케이션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함승경, 김혜정, 김영욱(2021)[4]
은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토픽모델링을 사용해서 언론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의제 간의 차이를 분석해 공론장에서 주요 의제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 검증을 위해 한
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코로나19’를 키워드로 
기사를 수집했다. 4·7 보궐선거 직전 한 달인 2021년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
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5,286건이 최종 수집되었
다. 이후 파이썬을 활용하여 각 기사 본문의 미리보기 
내용에 대해 전처리(preprocessing)를 실시했다. 특수
기호와 숫자 삭제, Hannanum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
한 명사 추출, 무의미한 단어들인 불용어(stopwords) 
제거 등이 이뤄졌다. 이어서 파이썬의 gensim 라이브
러리를 활용해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토픽의 개수는 
perplexity 점수 분포에서 하향선을 그리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점인 34로 선정했다. 분석 후 각 토픽
을 구성하는 20개 단어를 파악해 토픽의 이름을 명명
했다. 

2. 수용자 의제 분석:설문조사
본 연구진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주제

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20개 토픽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측정했다. 조사는 앞서 기사 수집 기간 
다음날인 4월 8일부터 4월 14일에 조사전문 회사 엠브
레인에 의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토픽에 대
한 중요도 인식 측정은 각 토픽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
우 중요하지 않다(1)’부터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7)’까지의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또 정치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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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에 ‘매우 보수(1)’
부터 ‘매우 진보(7)’까지의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1, 2, 3점으로 답한 응답자는 보수 집단으로, 5, 6, 7점
으로 답한 경우는 진보 집단으로 재구성했다. 4점은 중
도 집단으로 분류됐다.

조사에는 최종 1067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남성
과 여성의 비율은 49.9대 50.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07세로 나타났다. 교육에서는 대학교 졸업 65.6%, 
고등학교 졸업 12.7%, 대학원 이상 12.5% 등으로 분석
됐다. 월 수입에서는 200~300만원 16.0%, 400~500
만원 13.8%, 300~400만원 13.5%, 500~600만원 
13.1%로 집계됐다. 앞서 재구성한 정치 성향에 대해서
는 보수 250명, 중도 436명, 진보 381명으로 나타났
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으로 분석된 
언론 의제와 설문조사로 분석된 수용자 의제를 비교했
다. 기존 의제설정 연구에서 토픽모델링은 언론 의제 
분석에만 사용되거나, 수용자 의제 분석에만 사용되거
나, 언론 의제를 수용자 포스트(소셜미디어 글)와 비교
하는 정도로만 사용됐다1. 본 연구와 같이 토픽모델링
을 설문조사와 함께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Ⅴ. 분석 결과

1. 연구문제1 관련 결과
연구문제1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어떤 

주제가 나타나는지 물었다. 본 연구진은 이에 답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들에 대해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
여 perplexity 수치를 참고해 적절한 토픽 개수를 34
개로 설정했다. 각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20위권 단어
들과 이를 토대로 명명된 토픽 이름들이 [표 1]에 나타
나 있다. 주요 토픽으로는 ‘경제위기’, ‘감염’, ‘경제지원’, 
‘정부관리’, ‘외국사례’, ‘문화예술위기’, ‘백신’, ‘생활변
화’, ‘스포츠제한’, ‘문화업계지원’, ‘경제회복’ 등이 도출

1 구오(Guo, 2019)는 중국의 국영과 상업 뉴스 사이트를 분석해 
미디어 의제의 다양성과 미디어 간 의제설정 효과를 관찰[31]. 
콜트소바와 콜트코브(Koltsova & Koltcov, 2013)는 러시아 블
로그인 LiveJournal 글을 분석해 수용자 의제 지형을 분석[32]. 
왕 등(Wang, et al., 2021)은 뉴스와 일반인 포스트를 분석해 
2차와 3차 의제설정 효과 검증[33].

됐다. 
‘경제위기’ 토픽은 ‘매출’, ‘감소’, ‘채용’ 등의 단어로 

구성됐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채용 
및 임금 동결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기
사가 포함됐다. ‘감염’ 토픽에는 ‘확진자’, ‘발생’ 등이 나
타났으며,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집단 감
염 발생 사례를 주로 다뤘다. ‘경제지원’ 토픽에는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단어가 포함됐으며, 정부와 기업 
등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지원해준 내용을 다뤘다. ‘정부관리’ 토픽은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으로 구성돼,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대응 정책을 주로 보도한 기사
들이 포함됐다. ‘외국사례’ 토픽에는 ‘미국’, ‘정부’ 등의 
단어가 포함됐고,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내
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지원 정책 등 외국의 코로
나19 감염과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문화예술위
기’ 토픽은 ‘벚꽃’, ‘취소’, ‘공연’ 등의 단어로 구성됐으
며, 벚꽃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됐다는 기사가 포함됐다. ‘백신’ 토픽에는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시작’ 등의 단어가 포함됐고, 국내 백
신 접종의 시작과 절차 등을 다뤘다. ‘생활변화’ 토픽에
는 ‘온라인’, ‘여행’ 등의 단어가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여행과 외출을 못하고 온라인 활동이 많아진다는 기사
들이 포함됐다. ‘스포츠제한’ 토픽은 ‘개막’, ‘연기’ 등의 
단어로 구성됐으며, 도쿄올림픽 개최를 걱정하는 내용
과 불참 국가들에 대해 다뤘다. ‘문화업계지원’ 토픽은 
‘사업’, ‘지원’, ‘지역’ 등의 단어로 구성됐으며, 침체된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
사가 나타났다. ‘경제회복’ 토픽은 ‘영업이익’, ‘흑자’, ‘전
망’ 등의 단어로 구성됐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하고 성
장할 전망을 다루는 기사가 포함됐다. 그 밖에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한일 축구 평가전을 다룬 ‘한일전’, 
4·7 보궐선거 내용으로 구성된 ‘4월선거’, 외교 행사와 
전략을 다룬 ‘외교’, 다양한 주제가 섞여 있어 토픽 이름
을 정하기 어려운 ‘기타’ 토픽 등이 있었다. 본 연구진은 
34개의 토픽 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병합하고 정리해 
15개의 토픽으로 재구성했으며, 그 결과와 각 토픽에 
속하는 기사 비율을 [표 2]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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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출된 토픽(주제)과 주요 키워드(20위권)

표 2. 재구성된 15개 토픽과 기사 비율

토픽 이름 t 기사 개수
(비율:%)

T1 경제위기 1 138(2.61)
T2 감염 2, 3, 12, 14, 27 885(16.74)
T3 경제지원 6, 19 297(5.62)
T4 정부관리 11 122(2.31)
T5 경제회복 8, 28, 29 457(8.65)
T6 외국사례 17 126(2.38)
T7 문화예술위기 18 129(2.44)
T8 백신 9, 20, 23, 31 942(17.82)
T9 생활변화 22 162(3.06)
T10 스포츠제한 30 139(2.63)
T11 문화업계지원 33 113(2.14)
T12 외교 7, 13, 21 445(8.42)
T13 4월선거 16 222(4.20)
T14 한일전 26 143(2.71)

T15 기타 4, 5, 10, 15, 24, 
25, 32, 34 966(18.27)

2. 연구문제2 관련 결과
연구문제2는 언론의 정치성향에 따라 코로나19 보도 

주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분석 결과,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재구성된 15개 토픽에 따른 기사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29.93, df=14, 
p=0.0078, [표 3]).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낮은 ‘외교’, 
‘4월 선거’, ‘한일전’, ‘기타’를 제외하고, 보수 언론은 ‘백
신’, ‘감염’, ‘외교’, ‘경제회복’, 경제지원’, ‘생활변화’, ‘경
제위기’, ‘외국사례’, ‘스포츠제한’, ‘정부관리’, ‘문화업계
지원’, ‘문화예술위기’ 순으로 토픽별 기사 비율을 나타
냈다. 한편, 진보 언론에서는 ‘감염’, ‘백신’, ‘경제회복’, 
‘경제지원’, ‘문화예술위기’, ‘스포츠제한’, ‘생활변화’, ‘정
부관리’, ‘경제위기’, ‘문화업계지원’, ‘외국사례’의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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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에 비해 많이 다
룬 토픽은 ‘백신’, ‘경제 위기’, ‘외국사례’, ‘생활변화’ 등
이었다. ‘백신’은 보수 언론에서 1위, 진보 언론에서 3
위를 기록했으며, ‘경제위기’ 도 보수 언론에서 9위, 진
보 언론에서 13위를 기록했다. 반면, 보수 언론에 비해 
진보 언론에서 많이 나타난 토픽은 ‘문화예술위기’, ‘스
포츠제한’, ‘경제회복’, ‘정부관리’ 등이었다. 특히 ‘문화
예술위기’는 진보 언론에서 8위, 보수 언론에서 15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감염’과 ‘백신’이 
전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주요 토픽이었는데, 
보수 언론은 ‘감염’보다 ‘백신’을, 진보 언론은 ‘백신’보
다 ‘감염’을 더 많이 다룬 것이다. 또한 경제 관련 2개의 
토픽 가운데, ‘경제위기’는 진보 언론보다 보수 언론에
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회복’은 보수 언론보다 진
보 언론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3.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토픽 분포의 차이

토픽 토픽명 보수 언론의
기사 비율

진보 언론의
기사 비율

T1 경제위기 93(2.71%) 45(2.43%)
T2 감염 532(16.37%) 323(17.43%)
T3 경제지원 183(5.33%) 114(6.15%)
T4 정부관리 73(2.13%) 49(2.64%)
T5 경제회복 292(8.51%) 165(8.90%)
T6 외국사례 87(2.53%) 39(2.10%)

T7 문화예술
위기 68(1.98%) 61(3.29%)

T8 백신 654(19.05%) 288(15.54%)
T9 생활변화 112(3.26%) 50(2.70%)
T10 스포츠제한 86(2.51%) 53(2.86%)

T11 문화업계
지원 71(2.07%) 42(2.27%)

T12 외교 306(8.91%) 139(7.50%)
T13 4월선거 139(4.05%) 83(4.48%)
T14 한일전 90(2.62%) 53(2.86%)
T15 기타 617(17.97%) 349(18.83%)
합계 　 3,433(100%) 1,853(100%)

3. 연구문제3 관련 결과
연구문제3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언론의 의제 보도가 

대중의 의제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
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15개의 토픽 
가운데 설문조사의 코로나19 이슈 중요도 인식 문항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9개 토픽을 추렸다. ‘감염’, ‘백신’, 

‘경제위기’, ‘경제지원’, ‘정부관리’, ‘외국사례’, ‘생활변
화’, ‘스포츠제한’, ‘문화예술위기’ 등이었다. 결국 언론 
보도와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9개 
토픽이 의제로 재구성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9개 
의제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1=매우 중요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중요함)로 측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의
제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3가지 경우(5점 이상, 6점 이
상, 7점)별로 응답자 수를 계산해, 의제별 대중의 중요
도 인식 수준을 재구성했다. 이후 언론에 나타난 9개 
토픽의 기사 건수와 설문조사에서 9개 토픽에 대해 중
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이 실
시됐다. [표 4]는 토픽(의제)에 따른 언론 보도 건수와 
설문조사 응답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
진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별로 9개 토픽의 기사 건수
를 계산하고, 응답자의 정치성향과 중요도 인식에 따라 9
개 토픽별 응답자 수를 세부적으로 계산했다[표 4]. 이를 
바탕으로 언론 유형과 응답자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 수
치와 유의미 수준을 정리한 것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연구문제3에 답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 전체 언론
과 전체 응답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제의 중요도를 6점 이
상 또는 7점으로 답한 응답자에 대해 언론의 의제 보도 
방식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언론이 많이
(적게) 보도한 의제일수록 대중도 그 의제의 중요도를 
높게(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코
로나19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는 상당히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문제4 관련 결과
연구문제4는 앞서의 의제설정의 효과가 보수 언론과 

보수 응답자, 진보 언론과 진보 응답자 사이에도 나타
나는지를 물었다. 언론이 같은 정치 성향의 집단에게 
강한 의제설정 효과를 발휘하는 이른바 ‘정파적 의제설
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표 5]의 결과를 살펴
보면, 보수 언론과 보수 응답자(중요도 6점 이상과 7점)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 언론
이 보수적 대중에 대해 정파적 의제설정 영향을 미쳤음
을 뜻한다. 하지만 진보 언론과 진보 응답자 간에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 언론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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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 대한 정파적 의제설정 효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 언론이 보수 응답자뿐 아니
라 전체 응답자와 심지어 진보 응답자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수 언론과 전체 응답자와 진보 
응답자 사이에 중요도 인식 6점 이상과 7점 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보수 언론 
보도와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를 보인 집단은 역시 보
수 응답자였다. 종합하면, 보수 언론은 코로나19 보도
에 있어 정파적 의제설정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대중 전반에 대해 유의미한 의제설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연구문제5 관련 결과
마지막으로 연구문제5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중요도 

인식이 의제설정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봐야 한다. [표 5]에 따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유의미
한 의제설정 효과)는 대부분 의제 중요도를 6점 이상과 
7점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중요도 인
식 6점 이상의 응답자보다 중요도 인식 7점 응답자들
에게서 더 높은 상관관계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의제
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언론의 의제설정 영향
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에 대한 중
요도 인식은 관여도와 관련되므로, 이 결과는 앞서 관

여도가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관점
과 부합한다.

표 5. 코로나19 의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응답자의 중요도 인
식 간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r)

응답자 
유형

중요도 
인식 전체 언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전체 
응답자

5점 이상 .518 .524 .497
6점 이상 .591# .602# .560

7점 .637# .654# .594#

보수 
응답자

5점 이상 .514 .526 .481
6점 이상 .620# .629# .593#

7점 .650# .669* .601#

진보 
응답자

5점 이상 .497 .498 .487
6점 이상 .576 .588# .545

7점 .577 .592# .540

#p < .10, *p < .05, **p < .012

Ⅵ. 결론 및 함의

언론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위험 
경고, 정보 전달, 의제 설정, 국민 의견 전달 등의 역할

2 의제설정 연구에는 상관관계 분석이 자주 사용되며, 유의도 수
준을 p < .10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경제, 환경, 범죄 등의 의제가 되며, 이 때 의제의 수(N)
가 제한돼 있어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의제설정 연구
가 p < .10 수준을 사용했다[34-36].

의제
전체 
언론 
보도

보수 
언론 
보도

진보 
언론 
보도

응답자 전체 보수 응답자 진보 응답자

중요도
5이상

중요도
6이상

중요도
7

중요도
5이상

중요도
6이상

중요도
7

중요도
5이상

중요도
6이상

중요도
7

감염　 885
(30.10)

562
(29.30)

323
(31.60)

914
(13.05)

674
(14.08)

337
(15.00)

214
(13.48)

166
(15.54)

87
(16.45)

338
(12.97)

245
(13.30)

110
(13.85)

백신 942
(32.04)

654
(34.10)

288
(28.18)

901
(12.87)

736
(15.37)

431
(19.18)

207
(13.04)

168
(15.73)

114
(21.55)

330
(12.66)

278
(15.09)

145
(18.26)

경제 
위기　

138
(4.69)

93
(4.85)

45
(4.40)

926
(13.22)

715
(14.93)

368
(16.38)

219
(13.80)

171
(16.01)

98
(18.53)

336
(12.89)

262
(14.22)

117
(14.74)

경제
지원　

297
(10.10)

183
(9.54)

114
(11.15)

762
(10.88)

489
(10.21)

198
(8.81)

144
(9.07)

90
(8.43)

33
(6.24)

301
(11.55)

206
(11.18)

84
(10.58)

정부
관리　

122
(4.15)

73
(3.81)

49
(4.79)

877
(12.52)

649
(13.55)

329
(14.64)

191
(12.04)

138
(12.92)

73
(13.80)

332
(12.73)

248
(13.46)

131
(16.50)

외국
사례　

126
(4.29)

87
(4.54)

39
(3.82)

693
(9.90)

391
(8.17)

161
(7.17)

162
(10.21)

90
(8.43)

43
(8.13)

248
(9.51)

151
(8.20)

51
(6.42)

생활
변화　

162
(5.51)

112
(5.84)

50
(4.89)

785
(11.21)

480
(10.03)

190
(8.46)

185
(11.66)

102
(9.55)

38
(7.18)

292
(11.20)

190
(10.31)

70
(8.82)

스포츠
제한　

139
(4.73)

86
(4.48)

53
(5.19)

526
(7.51)

310
(6.47)

107
(4.76)

127
(8.00)

68
(6.37)

20
(3.78)

190
(7.29)

119
(6.46)

39
(4.91)

문화
예술
위기　

129
(4.39)

68
(3.55)

61
(5.97)

619
(8.84)

344
(7.18)

126
(5.61)

138
(8.70)

75
(7.02)

23
(4.35)

240
(9.21)

143
(7.76)

47 
(5.92)

표 4. 의제별 보도 건수(비율)와 중요도 응답자 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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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해야 한다[1]. 2021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
진자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대
유행 시기를 경험하며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문
화, 교육,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크고 작은 변화를 야
기했고 수많은 의제를 생성해냈다. 그렇게 생성된 의제
들을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며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
고 적절하지 못한 보도 행태를 보인 것에 지적을 받기
도 했다[2]. 특히 오래 지속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치르며 감염병 이슈의 정치화
가 우려됐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 직전 30일 동안
의 코로나19를 주요 키워드로 한 5,286건의 기사를 수
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설문조사 결
과와 비교하여 정파적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
펴보았다.

언론 보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위기’, ‘감염’, 
‘경제지원’, ‘정부관리’, ‘외국사례’, ‘문화예술위기’, ‘백
신’, ‘생활변화’, ‘스포츠제한’, ‘문화업계지원’, ‘경제회복’ 
등의 의제가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나 집단 감염 발생 사례나 백신 개발, 공급, 접종
과 같이 직접적인 보건 영역의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문화예술의 위기, 스포츠 제한, 온라인 중심의 생활 변
화 등 코로나19가 다양한 영역에 미친 영향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한편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나 기업
의 경제 지원과 침체된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내
용도 주요 의제로 언론에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언론의 정파적 보
도와 정파적 의제설정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있었다. 
우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 언론과 진보 언
론의 주요 의제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 성
향을 가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진보 성향을 
가진 한겨레, 경향신문에 비해 백신 의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 기사를 살펴
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백신 수급에 대한 우
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타났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
한 외국 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보수 언론에서 백신 의
제는 감염 의제보다도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진보 언
론에서는 백신 접종 현황과 계획에 보도를 집중한 것으
로 보인다. 진보 언론에서 백신 의제는 감염 의제 비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제 관련 의제에서 보수-진보 언론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보수 언론은 진보 언론에 비해 경제 위기를, 진
보 언론은 보수 언론에 비해 경제 회복을 더 많은 비중
으로 보도했다. 양쪽 언론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강조하는 관점이 다
른 것이다. 보수 언론은 현재 진보 정권의 책임을 부각
시키기 위해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반면, 진보 언론은 현
재 정권의 정책을 긍정하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위기 관련 의
제에서도 보수와 진보 언론 사이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에 비해 이런 의제를 더 
많이 다룬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이슈에서도 언론이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적 보도 행태
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 중요 의제의 차이와 유의미한 
의제설정 영향을 미친 집단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비중 높은 의제
백신

경제위기
외국사례
생활변화

감염
경제지원
정부관리

스포츠제한
문화예술위기

유의미한 상관관계 
나타낸

보수 집단

보수
(중요도 6점 이상)

보수
(중요도 6점 이상)

보수
(중요도 7점 이상)

보수
(중요도 7점 이상)

유의미한 상관관계 
나타낸

진보 집단

진보
(중요도 6점 이상)

진보
(중요도 7점 이상)

언론의 의제설정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사에 대한 토
픽 분석과 설문조사의 의제별 중요도 인식 측정을 바탕
으로 다양한 검증을 시도했다. 코로나19 관련 9개 의제
에 대해 언론의 의제설정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서 높은(낮은) 비중을 차지한 의제일수록 
더 많은(적은) 사람들이 해당 의제가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
기 어렵고 전문가의 판단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파적 의제설정의 흔적은 보수 언론과 보수 
응답자 사이에서만 나타났다[표 6]. 진보 언론의 의제 
보도와 진보 응답자의 의제 중요도 인식 사이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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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보수 언
론은 전체 응답자와 심지어 진보 응답자에게도 의제설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보수 언론과 보수 
응답자 사이의 상관관계의 크기가 다른 응답자 집단보
다 크게 나타나, 정파적 의제설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 여론 
전체에 보수 언론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보수 언론의 강한 의제설정 영향력은 
본 연구가 선정한 언론사의 개별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
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구성된 
보수 언론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으로 구성된 진보 언론
에 비해 발행부수나 점유율 등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
고 있다.3

한편, 진보 응답자가 진보 언론이 아닌 보수 언론으
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도 예상 밖의 결과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진보 응답자(중요도 6점 이상)는 백신(중요도 
1위)을 감염(4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위기(중
요도 2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제 구성은 백신보다 감염을 더 많이 보도하고 
경제위기를 낮은 비중(중요도 8위)으로 다룬 진보 언론
의 의제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진보 응답자의 의제 구
성은 오히려 보수 언론의 의제 구성과 유사하다. 이 때
문에 진보 언론과 진보 응답자 사이에 정파적 의제설정
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서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개인적 안전을 위한 백신 
접종과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코로나19 관련 의제설정 효과
가 응답자의 중요도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
다. 의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더욱 
강한 의제설정 영향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 의제에 대
한 중요도 인식은 응답자가 의제에 높은 관여도를 느낄 
때 높아진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을 신청할 

3 신문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가 부수조작 논란 이후에 2021년 
신문사별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조선일보(유료부수 
1,000,546부), 동아일보(705,163부), 중앙일보(582,552부)가 
종합일간지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한국
리서치의 DNI(디지털뉴스인덱스) 뉴스 소비 점유율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5.8%와 3.7%를 보였으며, 경향신문은 
1.7%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점유율 1위는 20.0%를 기록한 
연합뉴스였다.

수 있어 개인 관여도가 높아진 사람이 백신 의제를 더
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제적 위기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의
제설정에서도 대중의 관여도가 유의미한 조절변인으로 
작동함을 재확인한 것이다[27].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
는 언론 보도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코로
나19 의제를 토픽모델링으로 추출하고 의제설정 이론
의 검증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방법론상으로도, 본 
연구와 같이 토픽모델링과 설문조사를 결합해 의제설
정 이론 검증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언론의 전반적인 의제설정뿐 아니라 보수와 진
보 언론과 응답자 사이에 정파적 의제설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했다. 특히 코로나19 보도마저 정파적 여론 
형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일부 확인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정파적으로 활용되면 
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언론은 재난과 안전 이슈
가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
를 견지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픽모델링에서 
토픽이 불명확한 경우가 일부 등장해 ‘기타’로 분류했
다. 토픽모델링 기법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명확한 토픽을 최대한 많이 도출해야 
하겠다. 둘째, 토픽모델링과 설문조사 의제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부 토픽과 소속 기사들은 분석에 포함
되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토픽 분석이 빠르게 이
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빠르게 구성하는 새
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보수 언론의 의제설정 영
향력이 진보 언론에 비해 강력하게 나타났다. 신문 발
행 부수와 이용자 수의 차이로 설명했지만, 그 밖의 원
인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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